
 

 
 

 

제일 중차대한 과업 

 

２０１6 년 6 월 어느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새로 개건된 

만경대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시였다. 

야영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건정형과 운영준비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우리가 겹치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며 

혁명을 하고있는 중요한 목적도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그들에게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행복을 마련해주어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영원히 높이 울려퍼지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훌륭히 개건된 

만경대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니 쌓였던 피로가 풀리고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야영소의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고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당의 지시, 당정책에 민감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에서는 많은 정책적과업들가운데서 선후차를 갈라 당에서 제일 

중시하고 사회주의본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고수하는데서 제일 중차대한 

과업이 어느것인가 하는것을 정확히 포착하고 거기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 

아이들을 위한 사업에 당적, 국가적인 힘을 최대로 돌리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일깨워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다시금 깊이 새기였다. 

아이들을 위한 일이야말로 사회주의본태를 살리고 사회주의우월성을 

과시하는 제일 중차대한 과업, 우리 당의 제일중대사임을. 

 


